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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 참여자의 관광경험 고찰*

Examining the tourism experiences of Workation travelers

이 진 희**⋅김 남 조***

Lee, Jin-Hee⋅Kim, Nam-Jo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워케이션 개념을 고찰하고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이론을 생성하는 것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이론적 

표본추출을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최근 1년 이내 워케이션 참여자 중 업무활동과 관광활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

다. 자료는 2022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인터뷰를 통하여 16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93개의 개념, 

24개의 하위범주, 9개의 상위범주가 발견되었다. 워케이션은 관광, 업무, 일상을 모두 포괄하는 융복합적 개념으로 밝혀졌

다. 기존 관광과 차별되는 특성으로는 주도적, 즉흥적, 독립적, 지역적, 일상적 관광경험이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새로운 

자극으로써 관광+업무+일상의 장기체류 관광경험’으로 분석되었으며 ‘TWD(tourism+work+daily) 장기체류 이론’이 

생성되었다. 이 연구는 워케이션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범위를 관광-업무-일상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워케이션을 관광과 업무의 이분법적 범위로 구분하던 기존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 관광경험과 차별화되는 

워케이션만의 관광경험 특성을 밝혀내고 이론을 생성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정책적 및 실무적으로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워케이션을 지역관광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관광 및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서 워케이션을 

논의하였으므로 관광산업의 혁신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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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workation and develop a theory accordingly. Grounded 

theory was employed as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theoretical sampling was used as the sampling method. 

Received April 10, 2023   Revised November 15, 2023   Accepted November 17, 2023

* 이 연구는 주저자 이진희의 박사학위논문(2023)을 재구성하였으며 제93차 한국관광학회 인천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

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This paper was written based on the doctoral dissertation by Jin-Hee Lee(2023)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that was presented at the 9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 한양대학교 100세 시대의 트랜스포메이션 관광교육연구팀 BK연구원. jhhi22@hanyang.ac.kr

Ph.D. in Tourism, Researcher, Transformation tourism education-research team for Homo Hundred Era, 

Hanyang University.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njkim@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ivision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Copyright ⓒ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CC BY, https://creativecommons.org/ 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authors and source are properly cited.



14 관광학연구 제48권 제1호(통권 제207호)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Koreans who had engaged in workation activities within the past year, selected 

based on their level of involvement in both work and tourism activ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16 individuals 

through two rounds of interview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2nd and October 13th, 2022. The analysis yielded 

a total of 93 concepts, 24 subcategories, and 9 categories. Workation was found to be a convergence concept that 

encompasses tourism, work, and daily life. Attributes that differentiate it from existing tourism include proactive, 

impromptu, independent, local, and daily tourism experiences.The core category emerged as 'tourism + work + 

everyday long-term tourism experience as a new stimulus,' leading to the formulation of the 'TWD (Tourism + 

Work + Daily) long-term stay theory.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from prior research by departing from a binary 

categorization of workation as either work or tourism. Instead, it explores the concept of workation within the 

context of a blend of tourism, work, and daily life. Furthermore,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in its revelation 

of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m experiences associated with workation, setting them apart from 

conventional tourism experiences, and subsequently proposing a theory to capture these distinctions. From a poli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this research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leveraging workation to stimulate regional tourism, 

as evidenced by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innovative 

growth of the tourism industry by proactively addressing emerging social phenomena and discussing workation as 

a new and local tourism trend.

Key words : Workation, Regional tourism, Tourism trend, Digital nomad, Postmodernism, Grounded theory

Ⅰ. 서 론

관광의 경계가 와해되는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를 상

징하는 모더니즘과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정

신을 일부 이어가는 사상적 조류를 의미한다. 이 조

류 아래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가 있다. 해

체주의는 형식성의 와해를 주장한다(Hassan, 1985; 

Yin, 2018). 오늘날의 관광은 기존 규격을 탈피하여 

비고정성(dis-embededness)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적 경계는 일상 생활권과 관광공간의 경계가 모

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물론 공간적 경계의 와해는 COVID-19 이전에

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COVID-19 이후 원격근무

가 보편화되면서 가속화되었다. 전 세계 원격근무 

비율은 COVID-19 이전 약 15%에서 2021년 약 

30%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6%가 향후에도 하이브

리드 근무를 할 것이라고 나타났다(Statista, 2023).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업무트렌드로 디지털 노마드

(digital nomad)가 등장하였다. 디지털 노마드는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비대면 원격작업자를 의미하

며(Hermann & Paris, 2020) 관광과 업무를 융복

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원격 근로자와 차별화된

다. 디지털 노마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업무형태는 

워케이션(workation)이다. 워케이션은 업무(work)와 

방학(vacation)의 합성어로 휴양지나 관광지에 머물

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Matsushita, 2021). 인근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20

년 699억 엔에 머물렀던 워케이션 시장은 2025년 

3,622억 엔으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2021). 국내에서 워케이션은 디지털 혁신

으로 나타나는 관광트렌드이며 동시에 지역관광활성

화를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Shin et al., 2023). 

이는 워케이션이 일상과 관광의 경계를 와해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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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필

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워케이션의 개념 및 워

케이션 관광경험 특성은 무엇인가? 워케이션은 대

부분 실무적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학술적 접근은 

호텔산업(박효연, 황지영, 2021; 이윤주, 지윤호, 2021; 

조윤희, 2022)에서 일부 다루어지면서 미진하게 논

의되고 있다. 관광학계에서는 학술적인 맥락에서 

워케이션 개념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여 실

무적으로만 전해지던 워케이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워케이션 관광경험을 이

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은 무엇인가? 워케이

션 관광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

는 일부 연구(Shin et al., 2023)를 제외하고는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진행된 연구 또한 척도개

발 연구로 워케이션 참여자의 관광경험을 전반적으

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론적 프

레임워크는 새로운 경험 속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서도 다양한 반응과 현상이 포함되며 시대적⋅맥락

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단편적으로 워케이션을 논의한 선행연구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적합한 연구방법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다. 근거이론은 연구영역에 대하여 충분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합한 연구방법이

다(Birks & Mills, 2015). 새로운 영역을 양적연구

로 논의한다면 사회현상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를 간과하거나 이해관계자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연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있다(이진희, 

김남조, 2021). 근거이론은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

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므로

(Corbin & Strauss, 2019) 워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학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양적연구보다

는 근거이론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워케

이션 개념을 고찰한다. 워케이션 개념을 고찰하고 기

존 관광경험과 다른 워케이션 관광경험의 특성을 도

출한다. 둘째, 워케이션 관광경험에 대한 이론적 틀

을 도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워케이션 개념과 워케

이션 관광경험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간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워케이션 관광경험을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생성한다는 점

에서 사례분석 또는 실무적 관점만을 중시해 온 선

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이 연구는 학술적 문헌의 초

기단계에 머물러있는 워케이션에 대한 학술적 지평

을 확대하고 향후 양적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

라 기대된다.

II. 이론적 고찰

1. 포스트모더니즘 관광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를 상징하는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려는(탈근대) 사상적 조류를 의미한다. Rojek 

(2002)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사회의식의 변동으로 정

의하였으며 그 특징을 모더니티 관련 사고와 행위 

범주에 대한 불안감, 변동의 방향이 포스트모더니

티의 추상적 형태로 정해지기를 기대하는 성향이라

고 설명한 바 있다.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던 철학

은 데카르트 이후 근대철학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

려고 시도한다(조광익, 2006: 293). 근대철학은 실

재를 총체적이고 획일화된 것으로 파악해왔지만, 포

스트모더니즘은 다원성과 이질적인 관점을 중시하

면서 다양한 예술 작품과 관점을 탄생시켰다. 이러

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형식성의 와해를 주장한 해체

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하므로 관광활동에

서도 여러 양상을 발생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은 몇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은 일상과의 구분이 모

호하다. 주지하듯이 전통적 관광은 일상과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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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에 따라 관광과 일상의 분리는 더 이상 관광

활동에서 필수조건이 아니다. 관광자들은 일상으로

부터 분리된 다른 공간으로 떠나지 않아도 일상에

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이

제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미학화 된다(조

광익 외, 2022: 73). 이러한 관광과 일상의 와해는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의 가장 큰 흐름이다. 둘째, 포

스트모더니즘 관광은 관광의 영역이 넓어진다. 관

광활동은 보편화된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화

되어가고 있다(Veal, 2021).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인

간은 자신의 참여 없이 구축된 방식에 적응하기보다

는 본인이 선호하는 사회적 현실을 능동적으로 수용

하고 이를 변화시킨다(López-Bonilla & López-Bonilla, 

2008). 이러한 변화 안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

의 틀을 해체하므로 차별성, 다양성을 가진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전과 달리 여가를 보내는 방식 

안에서 진정성을 찾고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

원주의를 주창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영역의 여가

를 제시한다(Rojek, 2002; Veal, 2021). 셋째, 포스

트모더니즘 관광은 관광 대상보다 관광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자는 관광을 

소비사회에서의 소비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즉, 동

일한 관광대상을 보더라도 개인의 배경, 동기, 욕구 

등을 바탕으로 관광자가 만드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별 관광경험에 대한 상대적 해

석이 필요하다(조광익 외, 2022: 46).

요컨대, 오늘날 관광에서 나타나는 업무와 관광 

사이의 모호함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서 시작되

었다. 근대의 획일화된 경향에서 해체하여 탈공간

화 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의 큰 특징이다. 

소비사회에서는 여가도 소비의 한 품목이자 기호이

며 모든 것이 기호로서 존재하는 동시에 소비의 대

상이기도 하다(조광익, 2006: 309). 포스트모더니

즘 관광에서는 관광 또한 소비의 대상으로 일상 생

활권과 관광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자연스

럽게 관광활동의 공간적 경계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은 공간적 이

동의 의미가 감소되어가고 있다. 개인은 공간 및 장

소를 구분하고 관광경험을 획일화하던 관점에서 벗

어나서 관광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한다. 고정

된 기존 틀(규격)에서 탈피하여 해체하고 비고정성

을 추구하는 관광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포

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관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뉴노멀 시대 새로운 업무트렌드로 

워케이션이 떠오르고 있다. 워케이션은 업무(work)

와 방학(vacation)의 합성어로 휴양지나 관광지에 

머물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

한다(Matsushita, 2021). 여기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적용될 수 있다. 푸코는 ‘이질적 공간(heterotopic 

space)’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질적 공간은 그 

자체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공간과 장소를 단일한 

실제 장소에 병치시키는 것이다(Topinka, 2010). 포

스트모더니즘은 사회와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

화, 거대한 전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워케이

션과 연결될 수 있다. 워케이션은 업무공간과 관광

공간이 결합되면서 관광 형태와 업무 형태에 모두 변

화가 나타났다. 이렇듯 워케이션이 새로운 관광 트

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바, 이에 대한 특성과 이론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 노마드 및 워케이션 

프랑스 철학자 Gilles Deleuze는 저서 <Difference 

and Repetition>에서 노마드(nomad)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다(Ali, 2011). 노마드라는 용어의 배경에는 노

마디즘이 존재한다. 노마디즘(nomadism)은 그리스

어인 nom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의미는 목초지

에서 풀을 뜯으며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행태를 

의미하며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을 기반으로 하

는 사상을 의미한다(Marder, 2016). 최근에는 디지

털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살 곳과 일할 장소가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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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자 디지털 노마디즘이라고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디지털 노마드는 인터넷

의 등장으로 물리적⋅시간적 소모가 큰 라이프스타

일(life style)이 유용하게 변화된 것을 설명하기 위

하여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처음 등장 당

시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로 통용되었

으나, 최근에는 전통적 업무형태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비대면 원격작업자를 나타내는 의

미로 활용된다(Mancinelli, 2020). 디지털 노마드는 

단순히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대면 재택근

로자와 달리 독립적 장소(예: 관광지)와 ‘새로운 경

험’을 하는 근로자이므로(Willment, 2020), 재택근

무자와는 여가,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차별화된다.

디지털 노마드는 비교적 최근부터 학계에서 논의

되고 있는데 학자마다 관점이 상이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노마드를 비대면 온라인 원격업무(Mancinelli, 

2020; Reichenberger, 2018), 독립적 위치(Nash 

et al., 2021), 기존 업무 구조 거부(Cook, 2020), 

여가/여행 등 삶의 가치 추구(Aroles et al., 2023) 

그리고 성과주의(Richter & Richter, 2020)에 역점

을 두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도 디지털 노마

드가 유연성 및 이동성,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스타

일을 추구하는 ‘행복한 개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

다(Hermann & Paris, 2020).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디지털 노마드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원격

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경험을 통하여 가치를 

형성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노마드가 배경이 되어 나

타난 현상을 워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워케이션은 

휴양지나 관광지에 머물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

행하는 방식이므로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여 관광지

에서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와 맞물

리는 개념이다. 관광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디지털 

노마드와 워케이션 참여자는 단순한 재택근무에서 

벗어나 여가, 관광을 융복합하여 개인 업무를 자유

롭게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이

윤주, 지윤호, 20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워케이

션을 관광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

로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Strauss 학파의 근거이론

근거이론은 경험에서 추출된 자료(data)를 바탕으

로 귀납적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최초 근거이론은 Glaser and Strauss 

(1967)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객관주의적 실재론

의 관점을 취한다. 이후 근거이론에 대한 관점은 객

관적 자료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귀납적 접근을 강

조하는 실증적 근거이론과 참여자의 관점에서 발생

하는 사건을 이해하는 해석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

졌다(김소혜, 2023). 해석주의적 관점은 점차 구성

주의적 관점으로 진화하였으며 실용주의적 근거이론 

또는 진화된 근거이론으로 지칭되었다.

이렇듯 근거이론은 갈래가 나뉘면서 진화되어왔

지만, 공통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영역

에 관한 효과적인 연구방법으로 평가된다(Birks & 

Mills, 2015). 그 이유는 근거이론이 개인 또는 대규

모 사회에 적용 가능한 검증된 절차를 제공하므로 다

양한 각도에서 포괄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일반 이론

뿐 아니라 실질적 이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rbin & Strauss, 2019). 워케이션은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어 왔을 뿐 학술적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서는 논의가 미진한 실정이므로 포괄적인 설명이 요

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거이론을 채택하였다.

근거이론은 자료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한다

는 점에서 다른 질적연구 방법과 유사하지만, 구체

적인 연구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한 근거이론은 질적연구와 심층적 접근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의 깊이와 풍부함, 양적연구에 내재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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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엄격함을 결합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

한다(Walker & Myrick, 2006). 이 접근 방식은 기

초자료로부터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이론의 엄격한 기

초를 형성하게 하는 실용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

론과 경험 연구 사이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다(Glaser 

& Strauss, 1967). 이러한 간극 보완을 위해서는 자

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또 다른 관점이 발견된다면 추가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 질문지 구성

연구자는 심층인터뷰에 적합한 반구조화된 질문

지를 구성하였다. 초기 질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질문은 근거이론 

평가 경험이 있는 7인의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가 

심사하였으며 의견을 바탕으로 11개로 축소되었다. 

질문지는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질적연

구를 수행해 본 박사학위 소지자 3인에게 질문지 형

태, 체계 등에 대하여 추가 검토를 거쳤으며 예비 

연구참여자 3인에게 모호한 표현, 중복 질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질문지 수정과정은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으로 이어진다(Campbell 

et al.,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질문을 도출하였다.

3.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질적연구에서는 표본의 적절성이 중요하다. 표본

의 적절성은 연구현상에 대하여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연구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

를 의미한다(Morse & Field, 1995). 이 연구는 이

론적 표본추출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자

료를 수집하였다. 이론적 표본추출은 첫 번째 자료

수집 이후 분석을 하며 분석을 통해 개념과 추가질

문을 생성하고 더 많은 자료수집을 유도하는 과정

이므로 모든 범주가 발전되고 통합되는 연구지점까

지 계속된다(Corbin & Strauss, 2019). 이 연구는 

1차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워케이션 참여자를 대상

자로 한정하였다. 특히 워케이션이 업무와 관광을 

병행하는 활동인 만큼 관광경험에 집중하였다. 이

를 위하여 양적차원과 질적차원을 고려하여 빈도와 

기간을 확인한 후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양적차원의 

관광경험은 일반적으로 관광자가 여행활동에 참여

하는 횟수로 측정되며 질적차원에서는 체류기간과 

참여활동의 다양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Baloglu, 

2001; Gustafson, 2014; Tussyadiah & Pesonen, 

2016). 장기체류 관광의 실제 기간은 여전히   모호하

지만, 대개 10일 이상으로 간주된다(Tkaczynski et 

al., 2010). 따라서 10일 이상, 2회 이상 워케이션 참

여자를 대상으로 축소하였다. 이후 워케이션 중 업무

와 관광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점을 두었는지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관광활동이 5점 이상, 

업무활동이 3점 이하가 되는 대상자만을 선별하였다. 

자료수집은 일대일 심층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심

층인터뷰 진행과정에서 연구자는 라포(rapport) 형

성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

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Prior (2018)는 라포형성 

방법으로 연구자의 소속 설명과 공감을 제안한다. 

소속은 연구참여자와의 연대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공감은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인정하거

나 일치시키는 것을 넘어 편안함을 불러일으킨다. 또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이나 질문에 대한 신속한 응

답 및 유사 경험의 공유는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평가된다(Novick, 2008). 이에 따라 

연구자는 소속을 명확히 밝히고 연구자에 대한 정보

를 먼저 공유한 뒤 연구와 관련된 사담을 나누었다. 

이후 본 질문에 앞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도입질

문을 통해서 연구참여자 간 유대를 형성하였다. 또

한 연구참여자가 워케이션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이

야기할 때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응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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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정, 비언어적 표현을 통

하여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질

문에 대해서 단답을 할 경우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

서 풍부한 응답을 유도하였다.

인터뷰는 2022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

루어졌다.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 

A의 자료를 수집한 후 당일 전사를 거쳤다. 전사를 

거친 데이터는 개념화 되었고 개념화 하는 과정에서 

추가질문을 생성하였으며 연구참여자 B는 A에게 한 

질문을 포함하여 분석에서 생성된 새로운 질문에 대

해 응답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되었으며 유사한 

내용으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

는 내용적 포화에 달할 때까지 진행되었다.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 인터뷰를 종료한 결과, 16명으로부

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4. 연구윤리 확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대한 개념 확보를 위하여 보

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충분히 이

수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심층인

터뷰 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연구 

목적,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예상되는 결과,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

항, 동의 및 철회에 관한 사항을 연구참여자에게 고

지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인

터뷰에 참여하고 인터뷰 녹음자료에 대한 비밀보장

과 익명화, 연구 도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하거나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

하고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에 관한 개인정보

는 연구참여자 정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공개될 것

인지를 확인하고 기술하였다. 응답자 표기는 연구자 

이외 연구참여자 당사자만이 식별할 수 있는 방식

(예: 알파벳 사용)으로 기록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trauss 학파(Corbin & Strauss, 2015/ 

2019)가 제안한 분석체계인 개방코딩, 분석의 정교

화, 이론통합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서 코딩은 개

념화 과정을 의미한다(이진희, 김남조, 2021). 개방

코딩은 수집된 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를 형

성하는 단계이다. 분석의 정교화는 기존 축코딩의 

개념으로 개방코딩에서 생성된 범주와 상위범주 간 

연관성을 파악하는 단계와 유사하며 이론통합은 범

주를 통합하고 이론을 다듬는 단계로 핵심범주를 

도출한다(Corbin & Strauss, 2019). 핵심범주는 행

위패턴에서의 과정을 설명해주므로 통합, 밀도, 포

화, 완전함, 초점 제한 측면에서 근거이론 형성에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

분석은 지속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s)

을 활용하였다. 지속비교방법은 귀납적 범주 코딩과 

관찰된 모든 현상을 동시에 비교하여 연관 짓는 과

정을 거친다(Glaser & Strauss, 2017). 이러한 과정

은 관계의 발견, 즉 가설 생성은 원자료 분석에서 시

작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

적인 세분화를 거치고 비교됨에 따라 새로운 차원과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Goetz & LeCompte, 1981). 

이 연구는 분석과정에서 단어나 문장 단위로 검토

하는 줄 단위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개념화는 Corbin 

and Strauss (2019)가 설명하였듯 유사한 자료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동일한 개념으로 구성하였

다. 이 연구는 워케이션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

탕으로 개념을 생성하고 그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를 생성하였다. 이후 이를 비교하여 범주를 생

성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거쳤다. 이

러한 과정들은 자료 분석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질적자료 분석프로그램인 NVivo를 활용

하여 코딩하였다.

질적연구의 자료분석에서는 네 가지 기준이 적용

된다. 네 가지 기준은 Guba and Lincoln (20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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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

였다. 신뢰성은 현장에서 동료 검토, 예비표본 검토

와 같이 경험에 대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

여 연구결과가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적 타당성과 유사한 개념이며 의존가능성은 신뢰

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다(Guba & Lincoln, 2001). 

전이가능성은 연구 수행 과정을 다른 연구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충분히 서술하였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Bembridge et al., 2011).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은 양적연구의 객관성(objectivity)과 유사하며 연구과

정에서 구성, 주장, 사실 및 자료의 증명가능성과 관

련한 개념이다(Guba & Lincoln, 2001). 이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 수행 과정을 다른 연구에서 적

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서술하였다. 또한, 분석결

과가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예비참가자에게 검

토를 거쳤으며, 방법론 및 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해 

전문가 7인의 평가를 5회 실시하여 지속해서 평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이 연구는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 까지 표본을 수

집하여 <표 1>과 같이 16명의 연구참여자를 확보하

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20대 4명(25%), 30대 8

명(50%), 40대 3명(18.75%), 50대 1명(6.25%)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워케이션 시 동반인원 없이 

대부분이 1인(93.75%)으로 참여하였으며 특수한 케

이스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워

케이션 목적지는 제주(50%)가 가장 많았으며 참여

횟수는 2회(56.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워케이션 참여자들은 대부분 

단독으로 관광목적지에 방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 성별 나이 동반 목적지 기간 횟수 관광활동 업무활동

A 남자 30대 - 거제 70일 2 7 3

B 여자 30대 - 제주 14일 3 6 2

C 남자 30대 - 제주 20일 2 7 2

D 여자 40대 - 강릉 12일 2 7 1

E 남자 50대 - 여수 60일 2 7 2

F 남자 20대 - 제주 10일 2 5 3

G 여자 20대 - 남해 14일 3 6 2

H 여자 20대 - 제주 15일 4 7 1

I 여자 30대 - 제주 21일 3 6 2

J 남자 20대 - 제주 20일 2 5 2

K 남자 30대 - 강릉 15일 2 6 1

L 여자 40대 3 제주 14일 3 7 1

M 남자 30대 - 제주 10일 3 7 2

N 남자 40대 - 목포 12일 3 6 3

O 남자 30대 - 경주 11일 2 7 2

P 여자 30대 - 속초 30일 2 7 1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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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해안 인접 지역 또는 해안가에 주로 방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코딩 패러다임

1) 개방코딩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수집

된 원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념화는 단어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으

며 단어의 구 또는 절 등에서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

면 같은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중요한 점은 개념을 

단순히 목록화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들어가는 

생각, 속성 및 차원에 따라 발전시키는 과정이므로

(Corbin & Strauss, 2019) 연구자는 자료를 분해하

고 메모에 있는 자료를 고찰하여 그 의미를 바탕으로 

개념화하였다.

2) 분석의 정교화

(1) 패러다임

분석의 정교화 단계는 이론을 개발하고 작용-상호작

용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단계이다(Corbin 

& Strauss, 2019). 이 연구는 범주 간 왜, 어디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집중

하며 유사한 개념의 속성, 차원을 비교하면서 범주들

을 연결하였다. 비교는 현상에 대해 연구자가 작성한 

메모를 통해서 지속해서 비교하였으며 맥락을 코딩

하는 과정에서도 메모를 추가 작성하면서 비교하였

다. 분석의 정교화는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이 연구는 범주 중심으로 개념을 체계화하고 연

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러다임 도구를 활용하

였다. 패러다임은 크게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의 맥락에서 논의된다. 조건은 인과적 조건과 맥락

적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 일상탈출 욕구로 나타났으며 맥락적 

조건은 COVID-19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은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워케이션 경험, 업무방식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심리적 안정감, 더 나은 

삶으로 도약 준비, 새로운 시각 확보를 위한 노력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긍정적 사고와 주관

적 성장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단계적 흐름에서 

작용-상호작용은 서로 연관되어 지속해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일상탈출 욕구는 새로운 

관광트렌드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간, 환

경적인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COVID-19

는 워케이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에 따라서 연구참여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워케이션을 경험하면서 반복적으로 

업무방식과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한

편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도 비

판적 성찰은 지속해서 일어나고 이것은 더 나은 삶으

로 도약 준비, 새로운 시각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이

어진다. 특히, 비판적 성찰은 워케이션 관광경험을 

하면서도 이루어지지만, 더 나은 삶으로 도약의 준

비, 새로운 시각 확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끊임없

이 일어난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크고 작은 긍정적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진다.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개념을 속성과 차원

에 따라 발전시킨 결과, 개념은 93개로 코딩되었으

며 하위범주 24개, 상위범주 9개가 도출되었다.

(가) 일상탈출 욕구

연구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

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일상

에 대한 무력감과 삶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

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하

면서 우울감을 내비쳤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 회사와 

직장, 사회생활에서 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려

움을 토로하였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지

속적으로 쌓여 정신적인 과부하를 겪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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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삶에 대한 지루함, COVID-19 이후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무력감, 피로감, 의욕저하, 인간관계에 

대한 우울감, 사회생활에서 오는 관계 어려움, 정신적 과부하
무력감 인지

일상탈출 욕구
업무진정성 의심, 업무에서 오는 가치관 희생 증폭, 실적에 치중하는 업무 회의감, 세대 간 업무에 

대한 격차에서 오는 괴리감
번아웃

특정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삶,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축소, 기존 삶에 대한 상실
COVID-19로 인한 

제한

COVID-19로 

인한 환경 변화

화상회의, 성과제도 도입, 하이브리드 업무, 재택근무 근무형태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화 되는 서비스, 전통적인 업무 방식의 소멸, 디지털 마케팅 성행,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
기업 내 분위기 변화

기대한 관광경험과의 차이, 새로운 업무형태에 대한 혼란, 대면근무와의 업무방향 차이에서 

나타나는 긴장,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업무경험

새로운 방식에 대한 

혼란스러움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워케이션 경험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관광경험, 모든 계획을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관광경험, 

가이드(전문가)가 없는 관광경험, 업무와 병행되어 있어서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관광경험
주도적 관광경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가고 싶은 목적지를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관광경험, 업무를 하다가 계획 

없이 근처 관광지 방문
즉흥적 관광경험

함께 어울려 다니기보다는 개인적인 요소가 큰 관광경험,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관광경험,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관광경험
독립적 관광경험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광경험, 지역에 대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관광경험,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관광경험, 숙소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근처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경험
지역적 관광경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관광경험, 일상에서 장소만 이동된 형태의 업무와 

일상의 경계가 불분명한 관광경험, 일하는 시간에도 관광이 포함되는 경험
일상적 관광경험

작은 일에 반응했던 지난날에 대한 수치심,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살아온 과거에 대한 후회, 

삶을 상대평가하며 살아온 자신에 대한 감회, 사회생활에서 한번 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자기성찰

업무수행 

방식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업무태도에 대한 반성, 기존방식을 고수하던 지난날에 대한 수치심, 업무시간만 채우려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
업무에 대한 성찰

인간관계에 대한 반성,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 직장상사에 대한 이해, 소중한 관계에 대한 반성, 

가정에 대한 되새김
관계에 대한 성찰

지친 일상 탈출, 삶에 대한 리프레시, 힘들었던 삶에 대한 치유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안정감

시간적 여유로움, 심리적 여유로움, 업무에 대한 여유로움, 삶에 대한 여유로움 여유로움

세대 간 격차 인정, 세대 간 문화 이해를 위한 공감대 형성, 개인의 성향 존중,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
세대에 대한 이해

더 나은 삶으로 

도약 준비장기간 체류관광에 대한 여행일지 작성, 관계회복에 대한 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 기술 습득,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실천, 자기관리역량 향상
변화를 위한 실천

아이디어 구상,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 예상, 새로운 방식 고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 새로운 시각 

확보를 위한 

노력일반화된 생각에 대한 재확인, 확고한 관념에 대한 다른 기회 생각, 편견에 대한 배제, 지역에 

대한 색안경 벗기
고정관념 타파

개방적 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과 유연한 생각, 가치의 변화, 다양한 경험으로 인한 배움, 

트렌드의 수용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

긍정적 사고와 

내면 성장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인간관계에 대한 적극성, 삶의 목표 설정과 적극적 태도 자신감 상승

도전적인 삶, 주도적인 삶 삶의 주체로써 성장

타인의 비판 수용, 겸허한 자세, 개인의 문제점 인정,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차이 용납, 자기객관화, 역지사지
비판 수용

<표 2> 분석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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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들은 사회생활과 업무 전반적인 부분에서 번

아웃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더해 기존 세대와 비교

하여 업무책임감에 심한 격차를 보이는 Z세대가 신

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코로나 이후에 삶이 너무 반복돼서 지쳐요. 정신

적으로 너무 지치는 상황도 계속되고 너무 무료해

요. 최근에나 코로나 끝났다고 백신접종도 없고 그

런 거지 작년 말만 해도 무슨 백신도 맞고 뭐도 하

고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는 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 것들 없이 너무 

쳇바퀴처럼 일상이 굴러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상

실감이 너무 커요.” (연구참여자 A)

“요즘은 야근문화가 있는 곳은 있지만, 예전보다 

사라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적응해야 될 텐데 도

대체 왜 사무실에 안 나와 있으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눈에 안보이

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기성세대의 

고집이죠. 업무뿐 아니라 그런 세대가 가진 편견 때

문에 일 하는 게 불편해요.” (연구참여자 G)

(나) COVID-19로 인한 환경 변화

연구참여자는 일시적인 환경적 요소로 COVID-19

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물론 COVID-19는 직접

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을 조

절하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었

다. COVID-19는 상황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다(Lakhan et al., 2020). COVID-19로 인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 삶과 달리 일부 제한된 삶에 대해

서 불편한 기색을 표출하였다.

“해외라도 한번 다녀오면 뭘 그리 챙겨야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변화를 조금 주고 

싶었을 뿐인데 백신접종 증명서도 내야 되고 음성

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음성이라고 

나와 버리면 거기서 체류해야 되고 그 돈도 제가 다 

내야 되는 거고 …중략… 삶이 편하지 않고 제한이 

걸려있다는 점이 너무 불편해요. 계속 눈치 보고 의

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연구참

여자 B)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연구참여자는 전통적 방식과 다르게 기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무형태를 체감하고 있었다. 기술은 

비대면 원격작업자를 증가시키고 라이프스타일을 변

화시켰다(Mancinelli, 2020). 기업에서는 Zoom이

나 행아웃을 이용해 편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성

과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전통적 업무수행 방식

이나 형태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기업의 문화와 분위

기가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

는 단체 생활보다 개인 강점과 성향을 인정하고 휴

가를 과거에 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

생활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으로 나

타났다.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Zoom이 재작년 

정도부터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거 때문에 주식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사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기회도 없었는데 코로나가 퍼지면

서 자연스럽게 거의 강제적으로 도입된 문화긴 한데 

엄청 편하거든요.” (연구참여자 D)

“서비스가 좀 더 진화되서 이제는 기술적인 강점

을 잘 살려서 제공되고 있고요. 어르신들도 컴퓨터

랑 폰 많이 사용하시니까 고부가 가치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일회성에 가깝다는 게 특징이에요. 

개인한테 좀 특화돼서 어떤 상품 결제할 때도 개인

한테 맞춰서 결제창 링크를 따로 걸어드리고 있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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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주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연구참여자 D)

(라)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워케이션 경험

연구참여자는 워케이션을 가서 기대한 관광경험

과 실제 경험 간 차이를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디지

털 근로자들은 더 이상 여가와 업무가 명확히 분리

되지 않는다(Sintas et al. 2015). 연구참여자는 관

광목적지에서 근무하는 형태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

드로 지각하면서 업무보다는 관광활동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업무가 병행되어 있다는 점에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워케이

션 관광경험이 주도적, 즉흥적, 독립적, 지역적, 일

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도적 관

광경험과 관련하여 기존 관광경험의 경우 가이드나 

타인에게 의존하고 지인들과 함께 관광활동에 참여

했지만, 워케이션은 특성상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활동을 본인이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

하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언급하였다. 

즉흥적 관광경험은 시간적 여유를 느끼면서 목적지

를 계획하지 않고 방문하거나 업무 중 근처 관광지

를 방문하기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독립적 관광

경험은 COVID-19 이후 관광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

립적이며 주로 단독으로 방문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표현하였다. 지역적 관광경

험은 장기간 체류하면서 숙소 근처 지역주민들과 

교류하고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으며 

숙소를 기준으로 근처 유명하지 않은 관광목적지까

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이해에 

도움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기존 관광은 공간의 명

확한 변동에 차이를 두었다(Pizam & Jeong, 1996; 

Umanets et al., 2014). 반면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일상적 관광경험은 업무와 관광의 경계 그리고 일

상과 관광의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면서 점점 관

광이 일상화되고 있고 일상 또한 관광화되고 있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원래는 맛집 방문하거나 아니면 뭘 먹고 여기 

갔다가 저녁은 뭘 먹고 스케줄을 다 짜놨었는데 워

케이션에서는 스케줄이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관광

지 근처 아니면 관광지에서 있으니까 아 여기 가야

겠다 이러면 정말 생각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연구참여자 F)

“어떻게 업무를 보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었어요. 막상 가서 해보니까 심적으로는 엄청 편한데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원래는 그래도 사무실에서 모

르는 것도 옆자리 동료한테 바로 물어보고 할 수 있

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잘 모르는 일이 생기면 거기

서 오는 긴장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H)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면서 구경도 할 수 있

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원래랑 비교해

본다면 어디서 일하든 제가 관광지 안에 있고 좀 더 

독립된 별채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중략… 시끄

럽지 않은 곳에서 휴양도 하면서 제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고 정말 나를 위한 여행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J)

“가족여행 겸 일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중략… 일 하는 그 순간에도 관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평소랑 연결되어 있다

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런 장소가 이동되고 그 안에

서 뭔가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해

요.” (연구참여자 L)

(마) 업무수행 방식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에 대한 성찰, 업무에 대한 

성찰, 관계에 대한 성찰 과정을 거쳤다. 이들은 사소

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행동했었던 자

기 과거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주체적 삶을 살기보다

는 타인을 의식해서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취했던 과

거에 대하여 후회하였다. 관광경험에서 자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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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이 보고되고 있다(Sheldon, 2020). 반면, 이 연

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업무에 관한 성찰을 보였다. 이

들은 업무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

이나 변화하는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 업무수

행 방식만을 고수하려던 지난날에 대한 수치심을 드

러냈다. 이러한 성찰은 더 발전되어 타인, 동료, 직장

상사, 소중한 관계, 가정 등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 

부분에 대하여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제가 굉장히 작은 일에도 반응해요. 아마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혼자 와서 일

도 하면서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좀 여기 와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엄청 사소한 일에도 다른 사람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랬던 게 지금 생각해보

니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걸 받

아들이는 사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

요.” (연구참여자 B)

“나이 때문인지 처음에 하던 방식이 제일 편해서 

그걸 계속 고수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게 계속 시대도 변

하고 회사 분위기나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변하니까 

사실 저도 따라갔어야 됐는데 결국은 트렌드를 못 읽

고 제가 편한 방식을 고수한 거겠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면 제가 그걸 다시 배우고 받아들이는 게 또 

거기서 발생하는 새로운 어려움이나 그 방식을 제가 

못 따라가면 어쩌나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그랬었는

데 진작 바뀐걸 빨리 배웠어야 했나 봐요.” (연구참

여자 C)

(바) 심리적 안정감

연구참여자들은 워케이션 후 스트레스 해소된다

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지친 일상을 탈출하여 삶에 

대해 재충전하였으며 힘들었던 삶에 대하여 치유 받

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들은 워케이션이 일반적

인 관광경험보다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기존보다 삶

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심리적으로 여유

로움이 생겼다고 언급하였다.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기존에 있

던 일상생활이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공간적인 변화가 크게 느껴져서 애초

에 회사랑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고 그래서 

좀 더 일상이랑 멀어져서 그런가요? 더 일상에서 벗

어났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연구참여자 F)

“항상 시간에 쫓긴단 생각을 했는데 여행도 일박

이일가면 이박삼일 갔어야 됐나 후회하고 매번 그

랬거든요. 더 길게 가도 시간은 모자란 거 같고 계

속 돌아다녀야 되고 새로운 것을 최대한 많이 봐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한 곳에 두고 숙소 잡아두고 거기 근처로 돌아다니

다보니까 여유롭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촉박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여유롭다는…” (연구참여자 D)

(사) 더 나은 삶으로 도약 준비

연구참여자들은 세대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하

고 있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서로 다

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 발생하는 격차를 인정

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워케이션 이후 개인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기술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이나 

이용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식들이 많

이 도와주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 스스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여러 가

지로 폰이나 유튜브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새

로운 것들을 계속 안할 수 없으니까 저도 맞춰가야 

할 것 같아서 물어도 보고 해서 지금 이 사회가 행

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자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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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자 하는 생각으로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연

구참여자 E)

(아) 새로운 시각 확보를 위한 노력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접

근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타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

였다. 이들은 자기가 가진 일반화된 생각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확고한 관념에 대해서 다른 기회를 생

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케이션 하면서 뭔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있으

니까 결재 올리거나 할 때 불편한 점들이나 피드백 받

을 때 헷갈렸던 점을 생각해보니까 이걸 발전시키면 

앞으로도 또 그런 식의 업무를 볼 때 더 유용하지 않

겠나 싶은거죠. 그래서 여기 좀 바꿔보고 저기 좀 바

꿔보고 손대보고 큰 틀은 기존걸 준수해서 쓰겠지만, 

지금 바뀐 업무스타일에 맞춰서 수정할 수 있는건 새

롭게 고민해보고 디자인해보고 그러고 사용하고 있어

요.” (연구참여자 J)

“조심스럽지만, 저는 사실 지방에 살아본 적은 없

거든요. 지역끼리 싸우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도 사람이 억세고 유하지 않고 그

렇다고 들어서 정말 그런 건가 하면서 좀 색안경 끼

고 왔거든요.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

마다 다른 거고 그냥 말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친

절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생겨서 지역적 선입견이 깨졌고…” (연구참여자 O)

(자) 긍정적 사고와 주관적 성장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들은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상적인 

관광경험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

였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 태도를 보였

다. 관광경험은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

키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인간을 발

전시킨다(채혜정, 김남조, 2022). 이 연구에서는 자

신감 상승이나 도전적인 삶의 태도 등으로 나타났

다. 자신감 상승은 워케이션의 주도적 관광경험에

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무와 관광이 

병행되어 있는 워케이션 특성상 개인이 스스로를 관

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이들은 보다 삶의 목표

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

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삶

의 주체로써 성장하고 있었다. 무기력한 삶을 극복

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전적인 삶을 살고 새로운 것

에 대해 도전하고 있었으며 개인이 무엇인가를 직

접 주도하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체적인 태도는 워케이션 관광경험에서 주

도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강직한 태도를 

버리고 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노

력들은 개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역지사지 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워케이션 하면서 제가 밥도 다 해먹고 누구한테 

의지도 안하고 알아서 해야 되니까 나름의 개척 정

신이랑 도전정신이 생긴 것 같아요. 무엇인가 새로

운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는데 이런 

걸 스스로 실천하고 다 해내는 걸 보니 나도 정말 

도전적이고 아직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A)

“모든 사람의 비판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변해야 되는 점을 생각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 저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고쳐

야 될 부분을 말해주는 건데 그걸 몰랐더라고요. …중

략… 지금은 오히려 그런 관심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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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시

도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D)

“저 자신을 칭찬하고 작은 일에도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가치? 그런 시선으로 살고 있어요. 좀 더 열

정적인 사람이 된 느낌이고 뭔가 나쁜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니까 삶이 즐거워 지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M)

(2) 조건/결과 매트릭스

조건/결과 매트릭스는 패러다임에서 정교화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도구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건의 범위 및 결과의 범위, 조건, 작

용-상호작용과 결과 간 관계의 복잡성, 행위자와 관

점, 미시적 및 거시적 관점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

가하여 보완한다(Corbin & Strauss, 2019). 이 연

구에서는 4단계 수준의 조건/결과 매트릭스를 구성

하였다. 1단계는 개인, 가족 수준, 2단계는 조직, 기

관 수준, 3단계는 지역사회 수준, 4단계는 국가적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Corbin and Strauss (2019)

에 따르면 이 수준은 연구목적에 따라 수준 체계가 

변화될 수 있지만,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영역은 어

떤 항목으로도 언급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서 첫

째,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국내 워케이션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없

으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둘째, 인터뷰 내용 중 일

반적인 조직수준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하위

조직에 대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

외하였다.

이에 따른 조건/결과 매트릭스는 워케이션 관광

경험에 대한 작용 및 상호작용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첫째, 개인 및 가족 수준에서는 관광

몰입이 저하되고 가족 간 또는 인간관계에서 유대

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미시적 조건을 확인할 수 있

다. 거시적 조건으로는 관광 및 일상을 동시에 영위 

가능하다는 사회적인 조건이 상호작용한다. 둘째, 조

직 및 기관 수준에서는 개인의 업무효율성이 증대

되고 사회생활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좀 더 포괄적

인 범위에서 살펴본다면 업무공간의 와해, 업무 전

환이 발생하고 워케이션 관련 신생 조직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역의 경제상

황,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지역소멸 

완화, 지역불균형 완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 단계

에서는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이 가능하므로 지역관

광 및 경제 활성화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수준에서는 COVID-19에 대

응하여 관광정책이 변화하고 내수관광경제 활성화

가 촉진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이자 트렌드로 

워케이션이 정착할 수 있으며 이는 관광산업의 혁

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워케이션 관광경험에 대한 

작용 및 상호작용의 진화는 다양한 행위자와 관점

을 고려하게 해주어 연구의 복잡성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현상

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된다.

3) 이론통합

이론통합은 핵심범주를 발견하는 과정이 선행된

<그림 1> 워케이션 관광경험에 대한 조건/결과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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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범주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나타내며 연구

결과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Strauss (1987)는 

핵심범주의 선택기준을 5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핵

심범주는 다른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추상적이어야 한다. 

둘째, 핵심범주는 자료 속에서 빈번하게 발견되어

야 한다. 즉,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연구참여자들에 의해서 지속해서 언급되어야 

한다. 셋째, 범주 간 연결 과정 속에서 제시되는 설

명은 논리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넷

째, 핵심범주는 일반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는 향후

연구를 위하여 충분히 추상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개념들과 통합함에 따라 분석이 정교화해지며 

이를 통하여 이론적 깊이가 있어야 한다. 즉, 핵심

범주는 자료가 나타내는 주요한 설명 외에도 연구

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범주 발견 이후 범주의 통합을 통하여 이론을 구성

한다. 도표와 그림(diagram)의 배치 및 수정을 반복

하면서 이론적 구조를 탐색하며 이를 통해서 이론

을 개발한다(Corbin & Strauss, 2019). 이를 통하

여 연구주제에 대한 결과를 다른 이론과 연계하여 

향후 연구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

지며 추가 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한다(Birks & Mills, 2015).

이 연구의 핵심범주는 ‘새로운 자극으로써 관광+

업무+일상의 장기체류 관광경험’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핵심범주 도출은 워케이션이라는 연구주제

를 중심으로 모든 범주를 연결하면서 이루어졌으며 

단어의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빈번하게 도출

되는 단어는 새로운(새로운 경험, 그동안 없었던 새

로운 여행/관광 형태, 새로운 트렌드 등), 업무(일, 

회사, 회의, 서류제출 등), 관광(여행, 관광, 놀기, 휴

식, 휴양, 관광지 등), 일상경험(일상, 집 등), 장기간

(장기체류, 긴 기간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

로 연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배치시키고 추상적인 이

론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핵심범주를 기준으로 이론

을 다듬는 작업이 요구된다(Corbin & Strauss, 2015 

/2019). 이를 위하여 연구의 이론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시간 경과에 따른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보완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결을 중심

으로 핵심범주를 ‘TWD(tourism+work+daily) 장

기체류 이론’으로 통합하였다.

4. 종합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적 특성은 워케이션에

서 잘 드러난다. 워케이션은 관광영역에서 특정 관

광지를 방문하고 그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던 관광

경험을 해체하였으며 업무에서는 사무실 출근, 정해

진 시간이라는 구조를 해체하였다. 이러한 해체주의

는 워케이션 참여자에게 새로운 관광경험을 제공하

였다. 이 관광경험에 대하여 일부 학자(Reichenberger, 

2018)는 관광인지 업무(비즈니스)인지에 대한 구분

이 불명확하며 그러한 구분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이윤주, 지윤호, 2021; 

Aroles et al., 2023; Herman & Paris, 2020)에서

는 워케이션을 업무나 관광 맥락으로 구분하여 이

분법적으로 논의해왔다. 또한, 워케이션의 명확한 개

념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채 연구(박효연, 황지영, 

2021; 이윤주, 지윤호, 2021)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개념은 주로 업무 관점(Mancineli, 2020)이나 관

광 관점(김은희, 홍주연, 2021)에서 제시되었다. 반

면, 이 연구에서 워케이션은 관광-업무, 관광-일상

이 결합된 형태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우리가 워케

이션 개념을 관광-업무, 관광-일상과 같이 이분법

적 구분보다는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융복

합된 개념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시에 디지털 근로자의 업무와 여가는 이 두 개가 더 

이상 반드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선행연구(Sintas 

et al., 2015)에 근거하여 관광경험을 정확히 분리

하기보다는 워케이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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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광경험의 한 형태로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Reichenberger (2018)가 제기한 워케이션의 경계

(관광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

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연구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새로운 관광트

렌드인 워케이션에서 크고 작은 심리적 변화를 관

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워케이션 관광

경험이 기존과 다른 주도적, 즉흥적, 독립적, 지역적, 

일상적 관광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도적 관광경험은 

모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워

케이션은 일반 관광경험과 달리 타인이나 전문가에

게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에 모든 활동이 주체

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즉흥적 관광경험은 기존 

관광과 달리 대부분의 관광지를 계획 없이 방문하

는 것이다. 기존 관광경험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

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야할 목적지를 어느 정도 계

획하였다면 워케이션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셋째, 독립적 관광경험은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 요소를 충

분히 즐길 수 있는 관광경험으로 나타났다. 기존 관

광경험에서는 타인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워

케이션은 보다 독립된 형태의 관광경험으로 나타났

다. 넷째, 지역적 관광경험은 지역문화 체험이나 지

역주민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형태의 관광경험

이다. 연구참여자는 숙소를 기준으로 근처 관광지

와 비유명 관광지를 세부적으로 둘러볼 수 있어 지

역 차이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관광경험은 워케이션이 

장소만 변할 뿐 모든 일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다. 기존 관광경험이 명확히 일상과 관광지 방문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워케이션은 가족을 동반하여 관

광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

적 관광경험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관광트렌드 경험은 개인이 지각

하는 주관적인 전환이나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새로운 관광경험이 전환을 불러일으킨다는 결과는 

일부 연구(박창환, 이훈, 2019)에서 드물게 보고되

었다. 이 결과에서 새로운 자극은 개인의 변화를 위

한 필수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는 워케이션을 통한 심리적 변화 과정을 핵

심범주와 이론 생성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핵심범

주는 ‘새로운 자극으로써 관광+업무+일상의 장기

체류 관광경험’으로 워케이션을 관광과 업무로만 분

류하던 기존 관점에서 더 나아가 일상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핵심범주를 기준으로 우리는 TWD(tourism+ 

work+daily) 장기체류 이론을 생성하여 일련의 과

정을 설명하였다. TWD 장기체류 이론은 워케이션 

경험을 통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성장 과정

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환경변

화 및 욕구로부터 시작되어 새로운 관광경험에서 

의미를 찾는다. 다음 과정으로 비판적 성찰과 긍정

적 변화를 위한 행동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워케이션 

동안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

의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개인은 

긍정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인지한다.

요컨대, 워케이션은 업무와 관광, 일상이 혼재된 

형태이다. 이 형태는 포스트모더니즘 맥락에서 설명

할 수 있으며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던 기존 관광과

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워케이션은 주도적, 즉흥적, 

독립적, 지역적, 일상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

한 관광활동이 체류형태로 장기간 이루어지면 개인

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도적 입장을 취하면서 내

면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인지한다. 즉, 

워케이션 관광경험은 내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라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워케이션과 같은 관광트렌드

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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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워케이션은 실무적 관점에서만 일부 논의되어 왔

으며 학술적 관점에서는 그 개념이 규명조차 뚜렷

하게 되지 않은채 일부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워케이션 개념을 고찰하고 기존 관광경

험과 다른 특성을 도출하여 워케이션 관광경험을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을 생성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워케이션 참여자

는 워케이션 활동 안에서 관광경험과 업무경험을 분

리하지 않고 워케이션 자체를 하나의 관광형태이자 

업무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관광경험이 관광활동 

중 나타나는 모든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 행동에 

따라 형성되는 주관적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는 정

의와 일맥상통하게 워케이션은 이 모든 개념을 포

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워케이션 관광경험은 주도

적 관광경험, 즉흥적 관광경험, 독립적 관광경험, 

지역적 관광경험, 일상적 관광경험으로 구분되었다. 

워케이션 관광경험의 범위는 워케이션 중 관광목적

지에서 업무를 하는 형태까지 관광으로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워케이션 안에서 업무와 관광뿐만 

아니라 일상도 같이 녹아들어진 통합적인 관광형태

로 이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워케이션 관광지에서 일

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광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워케이션이 관광과 일상의 경계가 명

확히 분리되던 전통적인 관광활동과 분명히 다르다

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워케이션 참여자의 

관광경험은 크게 5단계로 나타났다. 이 단계는 환경 

변화 및 욕구 발현 단계, 새로운 관광경험 단계, 비

판적 성찰 단계, 변화를 위한 행동 시도 단계, 내면 

전환 인지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 단계에는 9

개 상위범주가 포함된다. 핵심범주는 ‘새로운 자극

으로써 관광+업무+일상의 장기체류 관광경험’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핵심범주를 토대로 반복성

과 일관성에 유의하면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이

에 따라 ‘TWD(tourism+work+daily) 장기체류 이

론’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학술적 시사점은 첫째, 포스트모더니

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관광형태를 살펴보

았다는 점이다. 워케이션은 규격화된 업무시간, 관

광이 일상과 구분된다는 구조를 탈피해서 시간적⋅

공간적인 해체를 보이고 있었다. 기존 관광이 오락

성을 추구하는 형태였다면 워케이션은 배움이 나타

나거나 성찰하는 등의 맥락으로 세분화되면서 기존 

관광경험의 형태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워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였다. 이는 워케

이션 개념이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실무적으로

만 보고되어 오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

술적 개념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 연구는 장기체류 관광에서

의 전환적 요소를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

구참여자는 워케이션을 통하여 비판적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성찰은 단순한 내면 성찰뿐 

아니라 업무라는 큰 틀 안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는 

워케이션 자체가 업무와 관광이 병행되어 그 스펙트

럼이 넓게 나타나는 형태이므로 상사와의 관계나 업

무에 대한 자아성찰까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워케이션의 범위를 규정하고 워케이션 

관광경험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여 실증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

한 범위 및 일련의 단계는 양적연구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연구문제와 가설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적 및 실무적인 시사점은 첫째, 정부에서는 

워케이션을 지역관광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

다. 워케이션 참여자는 향후 워케이션에 재참여하려

는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COVID-19 이후 관광산

업은 축소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역과 수도

권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워케이션 참여자는 재참여를 하려는 의사를 보

였으므로 워케이션을 지역관광 활성화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서는 워케이션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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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

자는 워케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부에서는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쉽게 워

케이션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포인트나 비용, 방식 등에 대해서 명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지자체의 접근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자체에서는 워케이션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활동을 적극적으로 구

상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화

와 이에 따른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개방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이 신

규 관광트렌드를 수용하는 영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워케이션과 같은 기존

과 다른 새로운 관광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실

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대부분이 해

안 주변으로 워케이션에 참여하였으며 긍정적 변화

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지자체는 워케이션을 일회성

으로 단순히 소모하기보다는 업무와 여가, 일상을 

병행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성장까지 할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

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최근 1년 이내 

워케이션 참여자를 포괄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

서 연구참여자에 한계가 있다. 워케이션은 국내와 

국외로 분류되고 해외 기업, 국내 기업에 따라 워케

이션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워케이

션은 업무와 관광이 병행된 형태이므로 업무 또는 

관광활동에 비중을 두는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

게 도출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워케이션의 다

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 선정에 대한 한

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판적인 관점의 

배제에서 나타나는 한계이다. 연구에서는 워케이션 

중 심리적 변화가 나타났지만, 이는 내면성장 및 전

환으로 이어지기 위한 다소 작위적인 분석이라는 비

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심리적 변화는 다른 형태의 

관광경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며 심리적 변화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고려

하여 패러다임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워케이션만의 명확한 특성 도출에 대한 

한계이다. 이 연구는 워케이션에 대한 초기 연구로 

다양한 방식을 고심하고 논의를 시도하였지만, 이 

연구의 결과가 명확히 워케이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새로운 현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인터뷰 질문 또는 결과 분류

에서 나타나는 한계일수도 있으므로 향후 연구는 이

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워케이션

을 보다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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